
2021-04-12 11:39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단독]이재명 'DMZ 포럼'에 이해찬 뜬다…측면지원 가속화

대선캠프급 DMZ 포럼에 이해찬도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해찬계 지원 수면 위로…이해찬, 경선관리위원장은 고사

DJ 정부 임동원·참여정부 김명곤 전 장관도 올해에도 참여

'지한파' 로 칸나 美 하원의원도 기조연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2021 DMZ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 전 대표는 올해 5월 말로 예정된 'DMZ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DMZ 포럼'은 DMZ의 가치를 알리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리

는 종합 문화예술행사다. 이 전 대표가 이끄는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경기연구원과 'DMZ 포

럼'을 주관해 왔다. 

이 전 대표가 올해도 기조연설자로 포럼에 참여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친(親)이해찬계의 측면지원

도 좀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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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레 민주당 대선 경선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의 협력관계도 더 끈끈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이 지사 측에선 이 전 대표와 자주 접촉한다고 어필하고 있다. 최근엔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대

선 경선관리위원장을 맡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이 전 대표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엔 이 전 대표 외에 로 칸나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도 연설에 나서면서 중량감도 더했다. 칸나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법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

다. 

조직 구성도 대선 캠프급으로 화려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올해에도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했고, 김

명곤 전 문화부장관도 집행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윤후

덕 국회의원 등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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